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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본 연구는 소방관의 외상후 성장에서 여가역할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소방관의 외상후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여가정책 및 대안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의 소방관 근무 경력과 주 3회 이상 지속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0명의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본 조사참여자들은 외상에 따른 스트레스를 여가활동에서 심신 안정을 추구하

며 대처하고 있었고, 여가에서 스트레스를 대처한 조사대상자들은 일상의 소중함과 직업의 의미를 발견하며 의미

있는성장을하고있었다. 그러나 외상과여전히힘겹게투쟁하고있는모습도동시에존재하고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소방관들이 여가활동에 참여하며 스트레스 대처뿐만 아니라 외상후 성장까지 이르는 과정을 탐색할 수 있었

고, 외상후 성장은 심리적 혼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과정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금 이 시

간에도 외상과 투쟁하기 위해 출동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의 체력 증진 방안을 위한 시설 확

충 및 여가 교육, 의무적인 상담 지원, 여가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시사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여가, 대처, 외상후 스트레스, 외상후 성장, 소방관, 현상학적 연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ole of leisure in the process of 

post-traumatic growth in firefighters. In-depth interviewing was employe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post-traumatic growth for 10 firefighters who had more than 10 years of work 

experience and who participated in a leisure activity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The results 

of thematic analysis revealed that leisure influenced at least four aspects of life experience, 

directly related to four emergent themes: (1) seeking to restore mind and body, (2) finding 

importance in everyday life, (3) finding meaning in the job, and (4) continuing personal distress 

and growth often coexist. Participants sought personally meaningful activities to make sense of 

their lives and to find meaning in everyday life. This study found a vital role of meaningful 

engagement in activities for experiencing post-traumatic growth.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Key words：Leisure, Coping, Posttraumatic stress, Post-traumatic growth, Firefighter, Phenomenolog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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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해 각종 재난현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소

방관은 삶의 커다란 상실, 사고, 위험 상황을 자

주 목격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희망과 절

망이 교차되는 다양한 직간접적 외상 사고를 경

험한다. 소방관은 수행 업무와 관련된 외상 사고

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PTSD)를 빈번하게 경험

하고있으며, 이로 인해우울증, 만성 불안증, 약

물 남용, 알코올 중독,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

험하고 있다(신용식, 2015; Del Ben, Scott,

Chen & Fortson, 2006). 그러나 외상과같은

스트레스가반드시부정적결과만을유도하는것

은 아니다. 외상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려는 노

력 즉 대처과정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성장을 예

견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Park,

Cohen & Murch, 1996), 외상경험을 정서적

으로잘회복하고인지적으로재해석하는과정을

통해외상이전보다더욱긍정적인변화가나타나

기도한다(Collins, Taylor & Skokan, 1990).

외상후 긍정적인 변화가 관심을 받기 시작하

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

지만 개개인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법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들

중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심

리적 혼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고

(Mearns & Mauch, 1998), 일상에서 정서적

으로 환기 시킬 수 있는 대처능력 또한 PTSD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Harvey-Lintz

& Tidwell, 1997), 일과 가정의 조화가 경찰

관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켰다(Biggam, Power

& MacDonald, 1997). 여가는 스트레스 대처

와 관련하여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Coleman & Iso-Ahola, 1993) 사회심리학

의 대처 이론과 더불어 여가 대처 개념으로 자리

를잡기시작하였고(Iwasaki &Mannell, 2000),

최근에는부정적생활사건을경험하고있는사람

들을 중점으로 여가의 스트레스 대처 관련 역할

이 주목을 받고 있다(Kleiber, Hutchinson &

Williams, 2002). 스트레스가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외상이 될 때에는 여가 대처과정

에서 성장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는데(Chun

& Lee, 2010),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은 외상 경험과의 대처과정에서 얻게

되는유의미한심리변화이며외상이전으로의회

복 혹은 적응의 범주를 넘어서는 변화를 말한다

(Tedeschi & Calhoun, 2004).

소방관들은 외상을 통해 삶의 커다란 상실, 사

고, 위험 상황을 자주 목격하며, 삶과 죽음의 관

계, 희망과 절망의 복합적인 감정들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경험을 스스로 잘 대처할 수 있다면

일상의 소중함, 삶의 의미나 목적, 삶의 우선순

위를 통찰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소

방관들의 이러한 변화를 외상후 성장이라 할 수

있고, 이 과정 중에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초기에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

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외상 수준의 스트레스 환경에서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self-protective)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일상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있을 때 얻을

수 있으며, 자신과 자신의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Iwasaki, 2008). 이와 같은

대처방법은스스로의어려움을회복하며내적으

로 성숙해지는 개인적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기존 소방관 관련 연구들은 외상과 관련하여 부

정적 결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신용식,

2015; Del Ben et al., 2006; Saijo, Ueno

& Hashimoto, 2012) 여가 참여와 PTSD 관

련한 대처 역할에서 그치는 연구들이 다수였다

(채진, 2015; Biggam et al., 1997; Harvey-

Lintz & Tidwel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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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여 소

방관의 외상후 성장을 여가 대처 과정을 통해 구

현해보고자한다. 소방관이참여하는여가활동이

외상 투쟁에 요구되는 정서적 에너지 원천으로

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는

여유의 장(場)으로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한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경험 직후에 어떠한 내적, 외적 경험을 하

였는가? 둘째,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여가활동은 무엇인가? 셋째, 현재

자신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현상학적 연구

(phenomenological study)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이해하여 경험의 본질과 구

조를 설명하는 접근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를 통해 외상에 따른 결과를 긍정적으

로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

대처를넘어선성장에서의여가역할을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소방관의 PTSD 완화 및

성장과 관련된 여가 정책 및 대책 마련에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Ⅱ. 문헌 고찰

1. 한국의 소방관

소방관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을 검사하고 위험물 취급을 규제하는

일을 도맡아왔다. 1984년 7월부터는 화재 외의

다른재해의경우에도위급한환자를의료기관에

이동하는구급업무도맡게되었다(전세중, 2013).

이후 현재까지소방관은단순한화재진압뿐만아

니라 응급환자의 수송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의

인명구조 등과 같은 역할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고층건물이 계

속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스·석유 등 위험물의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소방관의 직무는 더욱 중

요시되고 있다. 소방관의 역할을 구분해보면 일

반적으로 소방호스로 불을 끄는 소방관을 ‘경방’

(진압)이라고 보면 된다. 경방은 화재예방과 함

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며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일을 한다. 관창에서 나오는 물

줄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를 버텨낼 체력,

악력, 지구력이 중요시 된다. ‘구조’는 경방과 같

이 화재 발생 시 출동하며 화재를 내부에서 진압

하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 완전히 진압한 이후

사체를 수습하는 일을 도맡아 한다. ‘구급’은 어

떠한상황이발생되더라도같이출동하게되는데

어떠한 현장이든 부상자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전세중, 2013. p. 60).

한국의 소방관들은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2016년 1월 기준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210명으로, 일본(820명), 프랑스

(1029명) 등에 비해 많았다. 주당 평균 근무시

간(3교대 기준)은 56시간으로, 일본(40시간)보

다 16시간 더 일했다(경향신문, 2016.9.18.).

비번인 날도 온전히 쉴 수 없으며, 한 달에 한번

주어진순번휴무조차완전히보장받지못하고있

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직업이지만, 현재 한국

소방관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 원이다. 2002

년과 비교해 3만원 오른 수준이며, 화재진압수

당은 10년 동안 최대 월 8만 원으로 동결된 상

태다(연합뉴스, 2018.2.10.). 뿐만 아니라,

소방관이 지급받지 못한 초과수당도 1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헤럴드 경제,

2018.9.23.). 세월호 사건이후우리사회가추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임에도 불

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소방관들이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 소방관들

에 대한 처우는 화제를 모을 정도다(한국일보,

2017.5.21.). 미국의 시ㆍ카운티 정부 공무원

가운데 급여수준이 가장 높은 직업은 경찰관과

소방관이다. 흔히 시장이나전문직을떠올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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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실이 아니다. 2017년 시애틀 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사람은 시장이 아닌 소방관이었다.

워싱턴 DC의 버지니아 주에서는 기본 연봉이 9

만 달러인 소방관이 초과근무수당 18만 달러를

더 받아 총 27만 달러(한화 약 2억 9천만 원)의

연봉이 지급되었다(충북일보, 2018.9.10.). 미

국에서 소방관들은 ‘명예’로 산다고 할 정도로 연

봉뿐만 아니라, 소방관을 보는 시선에도 존경이

가득하다. 한국 소방관들은 수당과 활동비를 모

두 포함해서 받는 실 수령액이 250만원~3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미국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 얼마 전 한국에서

는 19년간 베테랑으로 근무한 소방관이 술 취한

행인을 도우다 폭행으로 숨진 사고도 있었다(인

사이트, 2018.5.17.).

또한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대처할 때 수직적

인 조직 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민일보,

2017.9.20.). 심리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업무

적 요구 사항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

라는 것이다. 경찰은 일선 경찰들의 여론을 수렴

하는기획조정과라는기구가있는데소방조직은

현장 하위직 소방대원의 애로 사항에 관심을 기

울이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열악한

근무 환경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현재 3조

2교대인 근무체제를 3조 1교대로 전환하는 문제

는 전 소방대원의 75%가 찬성하고 있지만 이뤄

지지 않고 있다. 3조 1교대 전환은 인력이나 예

산 등 추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소방청은 비번

시 일탈 가능성을 핑계 대며 근무체제 변경을 꺼

리고 있다고 한다.

2001년 3월에 있었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현장에서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6명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조사결과 당시 소방

관 모두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는데,

유가족들은 산소마스크의 노후화로 인한 ‘인재

(人災)’라며 반발했다. 소방장비의 부족과 노후

화 문제는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 소방장비의 부족과 노후

화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화

재현장에서 소방관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공기

호흡기에 공기를 충전하는 장비 역시 10대 중 6

대가 낡아 소방관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소방서에 비치된

공기충전기는 10대 중 7대가 노후화돼 가장 심

각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소방차는 5대 중 1대

정도가 낡아 소방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서울

신문, 2017.11.13.). 소방관들 사이에 더 가슴

아픈 것은 화재를 진압하는 사고현장에서 암 같

은 병마를 얻은 동료들이다. 가족력도 없고 평상

시 건강진단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갑자

기 난치병에 걸리곤 한다.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

스를 많이 마신 이유로 추정되지만, 공무원연금

공단이업무상얻은질병(공상)으로 인정해치료

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불가

판정을 통보받은 뒤에 소송을 통해 인정받는 게

대부분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날 때쯤이면 투병

하던 소방관은 세상을 뜨는 일이 대부분이다(중

앙일보, 2018.8.15.).

소방관은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업이다. 작가 ‘김훈(칼의 노래,

2014 )’은 소방관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호명하

면서, “남의 재난에 몸을 뛰어드는 직업은 거룩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작가 김훈은 소방관들

의사고현장기록을담은 ‘기다려라우리가간다

(심미현, 2008)’의 서문에서 “인간만이 인간을

구할 수 있고, 인간만이 인간에게 다가갈 수 있

으며, 인간만이 인간을 위로할 수 있다는 그 단

순명료한진실을나는질주하는소방차를바라보

면서 확인한다. 달려가는 소방차의 대열을 향해

나는 늘 내 마음의 기도를 전했다. 살려서 돌아

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라는 글로 소방

관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보여주었다. 다른

사람들의 재난에 겁 없이 뛰어드는 소방관의 모

습을 마치 순교자처럼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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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관과 외상후 스트레스

소방관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 현장에서 다치

거나혹은충격적인장면들을목격하면서자신이

이해 가능한 범주를 초월하는 처참한 상황을 직

면하고 있다(Del Ben et al., 2006). 테러, 폭

발 사고가빈번한현대산업사회에서는자연적재

난보다 사회적 재난이 더 자주 발생하는데, 소방

관은 자연적 재난보다 사회적 재난에서 외상후

부정적인경험이더욱심해지는것으로보고되었

다(Norris, Friedman, Watson, Byrne, Diaz

& Kaniasty, 2002). 이처럼 각종 사고와 재해

가증가함에따라소방관들은사고현장에출동하

여 어린아이들의 죽음, 동료들의 죽음, 자신의

책임 하에 있던 환자들의 죽음 등 을 경험한다.

사전적으로 외상(trauma)은 신체 외부의 상처

를 의미하며, 심리학 및 정신의학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의미한다(이영선, 2009). 심리적 외상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아니라 개인의 이해

가능한 범주를 벗어난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사

고 또는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경험하였거나타인에게일어나는것을목격

한 것을 말한다(한인영ㆍ이인정, 2009). 외상의

수준은 개인의 대처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

으며, 개인이 이해 가능한 삶의 범주에도 도전적

인 위협이 된다(Janoff-Bulman, 1992). 이러

한 맥락에서 외상 사건은 ‘삶의 위기’, ‘삶을 뒤흔

드는 사건’으로 정의되기도 하며(Tedeschi &

Calhoun, 2004), 외상 사건 직후에는 일반적

으로 매우 높은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고 정돈되

지 않은 생각과 이미지로 어려움을 겪는다.

신체적 건강문제는 외부로 쉽게 노출되어 의

료의 접근성이나 효과성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 외상과 같은 문제는 본인 스스로 숨기려

는 경향이 있어 종종 중증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Saijo et al. (2012)는 일본 소방관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PTSD가 높은 집단에서 집단 간

의 충돌이 자주 나타나며 역할이 모호해지거나

우울증상을호소하기도하고직무스트레스수준

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독일의 직업소

방관 402명 중 18.2%가 PTSD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PTSD는 우울증, 사회부

적응, 약물남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Del

Ben et al., 2006). 게다가 상당수의 소방관이

소방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신적 부담을 혼동하

거나, 자신들이 안고 가는 정신적 부담을 소방관

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정신적 문제로 승

진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

여 치료를 받아야 할 소방관들의 70%가 치료를

거부한다고 한다(SBS 슈퍼맨의 비애, 2016.

4. 24. 방영).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5

년 순직한 소방관 수는 27명, 자살한 소방관 수

는 순직 소방관 수보다 더 많은 41명으로 보고

되었다(국민안전처, 2015). 또 최근 보고에서도

지난 5년 간 47명의 소방관이 자살했고, 정신과

상담은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국민일보,

2017.9.20.). 매년 증가하는 소방관의 자살이

개인 환경적인 이유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업무

수행 중에 지속적으로 겪는 외상 사건으로 인한

우울, 스트레스와도 관련성이 깊다.

소방관은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외상후 스트

레스 장애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식, 2015). 또한 PTSD 증상 유무 집단

간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PTSD 증상이 있는 집단이 직무 스트레스

와 우울증상을 보다 높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용식, 2015). 근무 형태별 PTSD

증상의차이를조사한연구에서도화재진압과구

조를 담당하는 소방관의 PTSD 증상이 더 높게

보고되었다(양미현ㆍ이은일ㆍ최재욱ㆍ김해준,

2012). 물론 개인의 성격에 따라 스트레스를 지

각하는 정도 혹은 반응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의 성격 5가지 유형 중 신경증이 높은 사람

은 스트레스를 보다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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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

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낮게 보고되었다(이

주연ㆍ김성완ㆍ홍지은ㆍ김선영ㆍ김재민ㆍ신일

선ㆍ윤진상, 2016). 소방관들은 동정적 관심과

감정적몰입등의감정개입을표출할수없으며,

때로는 불특정 다수들로부터의 원망과 비난을 받

는다.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외

상에 관한 스트레스 지각이 보다 높게 보고되었

다(Mitani, Fujita, Nakata & Shirakawa,

2006).

미국의 경우에는 사망 사고를 목격한 소방관

은 3일 이내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어 있으며,

국가기관 직속으로 운영 중인 병원에서 해외로

파견된 부대에서 복무하고 돌아온 병사들에 대해

반드시PTSD진단을시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PTSD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1,400여

곳에 개설되어 있으며 휴양 차원의 전문병원도

적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PTSD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신용식, 2015). 일본은 소방관이

처참한현장에다녀오면의무적으로검사를실시

해 정신과 의사와 심리치료사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Haslam and Mallon(2003)은 영국의

소방관들을 조사한 결과 PTSD 완화를 위한 사

회적 차원의 지원은 물론이고, 소방관들의 심리

적 반응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PTSD는 소방관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소방 활동에 임하는 대원의 안

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

으로재난피해자를위한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

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의 정신 건강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나,

전문의와 심리상담사가 소방서를 방문해 예방교

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

업은 213곳의 소방서 중 14%인 30곳에서만 실

시되고 있다. 2002년부터 논의된 소방전문병원

건립 논의도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한

국에서는 PTSD 증상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

는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전문 병원 운영,

PTSD 치유시설인휴양센터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국민일보,

2017.9.20.).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상 경험의 빈도가 높을

수록 대처행동이 많이 따른다는 것이다. 경찰관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상 관련 사건경험과

대처방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찰관의 외상

관련 사건경험은 대처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이옥정ㆍ지영환, 2010), 소방관을

대상으로한외상후스트레스를분석한연구에서

외상성사건경험과대처행동은관계가높은것으

로 나타났다(최승미ㆍ김영재ㆍ권정혜, 2013).

외상의 부정적 경험은 만성적 스트레스, 탈진,

실업과 같은 문제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

로스트레스를보다효율적으로대처하는행동을

찾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소방관들의 외상경

험으로인한고통이대처과정을통해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연구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일상생활에

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 1992년 LA 폭동 진압 과정에

서 PTSD를 경험한 입법 행정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일상에서 정서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대처능력은 PTSD 완화와 높은 상관관

계가있었고(Harvey-Lintz & Tidwell, 1997),

Mearns and Mauch(1998)는 경찰관이나 소

방관들 중에서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낮은 분노와 혼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Biggam et al.(1997)

는 스코틀랜드경찰관들을대상으로조사한연구

에서 경찰직무와 관련된 일을 대처할 때 일과 가

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개인의 일상

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소방

관을비롯하여 PTSD에 취약한직업군들은일상

에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긍정적 에

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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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짐작할 수 있다.

3. 여가와 스트레스 대처(leisure and

stress coping)

대처(coping)는 스트레스 환경으로 판단되는

외부 조건과 내적 자원간의 갈등을 다루기 위한

인지적 또는 행동적 노력이며, 부정적인 생활사

건에 관한 평가와 재해석의 노력을 통해 적절하

게 자신의 환경과 자원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말

한다(Lazarus & Folkman, 1984). 특히

Lazarus and Folkman(1984)는 스트레스 대

처전략으로서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

를 강조하였는데, 일상에서 쉽게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가활동을 제안하였

다. 처음 여가를 스트레스 대처차원에서 체계적

으로 논의한 것은 Coleman and Iso-Ahola

(1993)의 연구에서였다. 여가를 스스로 결정한

다는 자유(self-determination)와 함께 서로

돕고 지지해 주는(social support) 속성이 스트

레스를대처하며건강을유지하는데긍정적인기

여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지지 속성보다

여가를스스로결정한다는자유는개인의스트레

스를 조절하여 건강에 보다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Iwasaki and Mannell(2000)은 여가

경험이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완충한다는 역할

에서 여가가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 보다 더 적극

적으로개입한다고제안하였는데, 일상의 스트레

스요인이자극되면잠시스트레스를완화하기보

다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과정이 여가에서 구현

된다고 보았다. Kleiber et al.(2002)은 사회

심리학적대처이론을여가와관련된선행연구를

바탕으로여가심리학관점에서제시하였다. 여가

경험은 스트레스가 극심한 환경에서 i)주의를 환

기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ii)긍정성을 재생시

키며 iii)안정성 회복, iv)개인의 내적 변화와 같

은 방법으로 스트레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스트레스환경으로부터자신을보

호하고자 하는(self-protective) 적극적인 노력

으로서, 이와 같은 대처 방법은 스스로의 어려움

을 회복하며(self-restoration) 내적으로 성숙해

지는 개인적 변화(personal transformation)

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주의를 환기시키

는여가활동에참여하거나사회적관계에서얻는

지지들이 이러한 기능을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

는데, 여기서 얻는 긍정적인 경험은 긍정성을 향

상시키고 스트레스를 대처할 힘을 부여하며, 문

제 해결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여가 경험은 다양한 부정적 생활사건의 스트

레스 대처 및 적응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통하

여 확인되어왔다. 척수손상, 다발성 경화증을 앓

고 있는 사람들이 여가에 참여하며 정신적인 환

기를 제공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으며 삶의 목적

이 재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 자신

감, 독립심을 경험하였다(Hutchinson, Loy,

Kleiber & Dattilo, 2003). Klitzing(2003,

2004)은 여성 노숙자들이 신체적 활동, TV 시

청, 독서, 목욕, 다른 사람들과함께하는 여가활

동을 통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긴장

을 해소하며, 함께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

지를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암과 만성적인 질병

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정원을 돌보

며 영적 의미를 깨닫고 면역력이 향상되는 결과

가 나타났다(Unruh & Hutchinson, 2011).

Iwasaki, Mackay, Mactavish, Ristock and

Bartlett(2006)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캐나

다 원주민, 장애인, 성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문

화적으로 혹은 사회적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여

가활동은 긍정적 정서 재생과 건강 향상에 도움

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술, 마약, 도박중독에

도움이필요한가족을돌보는가족들이여가활동

에참여하며안정성을회복하고개인의긍정성과

건강이 향상되기도 하였다(Wood & Tirone,

2013).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경험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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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며,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고재해로부터해방감을느끼며, 긍정적인

내적변화로인해희망과낙관성을재구성하는삶

을 보여주었다(Kono, 2015). 팔레스타인 지역

에서 자폭으로 자녀를 잃은 엄마들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며본인과같은경험을공유하고있는다른

엄마들과함께아픈감정을서로나누는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긍정적인 결

과가보고되었다(Shalhoub-Kevorkian, 2003).

Marafa and Yung(2004)는 유행성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SARS)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야외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극복하고건강한일상생활을유지할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교도소 재

소자(박종구, 2017), 남한 거주 탈북자(송지준,

2006), 시각장애인(이보미, 2016), 가족돌봄

자(이보미, 2017)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가

스트레스를 대처하며 개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스트레스 대처는 성장을 보다 더 잘 이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개

인적 태도 혹은 반응은 개인적 성장에 강력한 요

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Collins, Taylor &

Skokan, 1990; Park, Cohen & Murch,

1996). 외상후 성장은 인지적 재구성 과정의 결

과로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는 외상후 심리적 혼

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이 투입되

며, 여기서효과적인대처노력은성장의첫단추

가될 수있다는것이다(Tedeschi & Calhoun,

2004). Kleiber(2004)은 보다 많은 여가학자

들이 여가와 외상후 성장의 관계를 탐색함으로

써, 여가가 외상후 성장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

안하였다. 즉 의미 있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

은 스트레스 대처뿐만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외상후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외상을경험한사람들은여가활동에참여하

며 자신의 사건을 정서적으로 잘 대처하고 긍정

적으로 재구성하며 외상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여가와 외상후 성장(leisure and

posttraumatic growth)

전통적으로 의학이나 심리상담의 치료법은 외

상을 단순히 높은 수준의 부정적 심리 상태를 유

도하는 사건으로 인식해왔다. 삶의 위기 혹은 어

려움에직면한사람들의치료에만급급했기때문

에 외상의 맥락은 늘 ‘부정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외상후 성장 이론

이 거론되면서 외상을 경험한 후에도 개인의 의

미 있는 성장과 함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음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일상의 스트레스 수

준이 아니라, 실제 외상 수준의 사건에 집중했음

에도 이러한 결과가 보고된 것이다. 인간에게는

고통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오래된 전통이 있

다. 수 천 년 동안 인간에게는 고통을- 치료적

개입으로 바라보는 자연과학 영역은 제외하더라

도-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여기는 관점이 이

어져왔다. 고대 히브리인부터 초기 기독교, 불

교, 이슬람교에서는 고통의 잠재된 힘을 믿어

왔다(Tedeschi & Calhoun, 1995). 가장 두

드러진 서술적 예로 기독교는 예수의 고통을 변

화의 핵심으로 본다. 이슬람 전통에서도 고통은

알라의 목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본다. 철학의

궁극적인 물음에서도, 시나 소설, 희곡과 같은

많은 문학작품에서도 인간의 고통을 의미 있게

발견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 20세기

에 들어서 일반적인 심리학 분야에서도 고통과

어려움이만연한삶가운데서도긍정적인인간의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Maslow(1970;

Tedeschi & Calhoun, 2004 재인용)는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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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성장에 관한 연구에 오랜 시간 매진하면

서 본성의 선한 면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밝

히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인간의 긍정적인 영역

에 집중하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이 이러한 맥락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은 생

존을 위협하는 사건과 투쟁하며 얻게 되는 긍

정적인 심리변화이며, 외상을 받아들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재설정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으

로 회복되고 인지적으로 명료하게 경험된다

(Calhoun & Tedeschi, 1999). 외상후 성장

은 “번성”, “인지된 효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성

장”, “잘 살아가는 것”으로 언급되기도 하며

(Chun & Lee, 2010), 삶에 대한 감사함, 삶

에서의 우선 사항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 자신의

잠재된 능력 개발,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주변

사람들과 친밀감 증대, 영적인 변화로 나타난다

(Zoellner & Maercker, 2006). 외상후 성장

은 심리적 생존을 시도한 결과라 할 수 있고, 외

상에 따른 혼란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외상후 성장에서 배움과 변화의 깊이는 일반

적인 인간의 성장 수준과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정서의 개입 여부부터 차이가 발생하고, 일반적

인 성장 과정이 예상 가능한 삶의 기초적 요소를

재설립하는 것이라면, 외상 생존자들의 성장 모

습은 질적, 양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외상후 성

장의속성은외상과의투쟁을동반하여나타나므

로 외상후 성장의 변화는 상당한 정서적 몰입과

인지적 과정이 개입된다.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외상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비교적 긍

정적인개인변화가크게나타난다고보고되었고

(Tedeschi & Calhoun, 1995), 외상 경험이

없는사람들도일반적수준에서의긍정적인변화

를 경험하긴 하지만, 외상 사건으로부터 얻는 교

훈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McFarland &

Alvaro, 2000).

외상후 성장 개념은 몇 가지 중요한 현상의 본

질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외상후 성장 개념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성장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스트레스는 일상 수준의 것이 아니라 보다 생존

을 위협하는 수준의 스트레스에 가깝다. 이처럼

위협적인스트레스가외상후성장을전제하는중

요한조건이될 수있다. 둘째, 외상후 성장이그

저 환영이나 이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외상후 성장은 이상적인 어떤 상태를 넘어서서

현실에서 명료하게 인식된다. 셋째, 외상후 성

장은 외상을 대처하는 능력 혹은 매커니즘

(mechanism)이 아니라 ‘과정(process)’이다.

따라서 외상후성장의결과를경험했거나외상후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마지막

으로 외상후 성장은 매우 높은 수준의 위협 혹은

기본적인 생활 영역을 침해당하는 사건이므로,

상당한 심리적 혼란과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삶의 중대한 사건과 투쟁한 결과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극심한

혼란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edeschi & Calhoun, 2004).

기존 연구에서도 외상 혹은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적 혼란을 여가를 통해 극복하며 의미 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니어

(senior) 여성(사혜지․이철원․김민정, 2018),

대학생(김준, 장승현, 2015), 노인들이(강희엽

ㆍ이철원ㆍ이민석, 2017) 여가에 만족하며 스

트레스와 관련된 성장을 하고 있었다. Chun

and Lee(2010)는 척수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들을 대상으로 봉사하기, 경쟁적인 스포츠, 그림

혹은음악과관련된활동들이척수장애자들의외

상후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

다. 척수장애자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

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의미 있는

관계 형성, 긍정적인 정서 재생, 외상사건을 긍

정적으로 재구성하게 되었다. 의미 있는 여가활

동뿐만 아니라 가벼운(casual) 여가활동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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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할 수 있다. Hutchinson and Kleiber

(2005)은 가볍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서도 서로의 관심을 나누며, 개인의 삶에서 새로

운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소방관 또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스

트레스대처에여가활동의역할을보여준연구들

도 있다. 채진(2015)은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신

체적여가활동이소방관들의 PTSD 완화와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Iwasaki,

Mannell, Smale and Butcher(2002)는 소

방공무원을 비롯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공무원

들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문제중심(problem-

focused) 대처방법과 여가에 참여하며 대처하

는 방법이 단기적(효과적 대처, 스트레스 감소,

대처방법 만족), 장기적(신체적, 심리적 건강)으

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문제중심

대처방법은단기적그리고신체적건강에만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가 대처방법은 단기적

결과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건강 모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여가 대처방

법은 일반 대처방법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심리적인 스트레스 대처에 보다 더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소방관의 외상에 따른 성장을 여가

에서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질적 연구로 구현해

보고자 한다. 외상후 성장 이론이 제시된 이후

외상후 성장 척도를 활용한 양적 연구들이 축적

되고 있으나, 양적연구만으로는 실제 외상후 성

장 경험이 저평가되거나, 실제 경험자들의 사실

적인경험을이해하기에는부족함이있다는비판

이 제기되어왔다(Pals & McAdams, 2004;

Smith & Cook, 2004). 외상후 성장을 이해할

때, 삶을 위협하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불쾌한

심리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외상의 부정적환경에적응하기위해서는심리적

혼란이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극심

한 사건이 외상후 성장을 전제하는 것도 아니며,

외상후 생존자들이 모두 성장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외상의 경

험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의미 있는 성장을 하

는 것이다. 외상후 성장은 생존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으로 인한 변화를 주관적

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

다 개인적인 경험에 집중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여 외상후 성장을 보다 더 잘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심층적인 외상후 성

장을 이해할 수 있다(Tedeschi & Calhoun,

2004). 소방관들의 여가 참여와 외상후 성장의

관계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외

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가에서 대처하기 위

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

은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2. 자료 수집

질적인 표본 추출을 위해서는 이론적인 필수

조건에 따라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

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고 선택하는 것이

다. 표본 추출의 적절성은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어떤사람이조사참여자로서가장적절한지

를 알고 그 대상을 선정하는 의도적 표본 추출방

법으로 충족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20여 년 이상 소방관으로 근무해 온 2

인에게연구목적을설명하고자문을구하며추천

받은 자가 다시 적절한 대상을 추천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수행하였다.

이에 2018년 2월 12일부터 2018년 5월 13일



소방관의 외상후 성장에서 여가역할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189

<표 1> 소방관 심층면접 주요 질문 절차

절차 구체적 내용

인사 인사, 연구의 목적 설명, 연구의 윤리성 설명

초기질문 조사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

전환질문

▸“소방관 일을 하며 기억에 남는 외상 경험이 있나요?”

그때 경험을 설명해주세요.

▸“외상을 경험한 후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외상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설명해주세요.

중요질문

▸외상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

“외상에 따른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당신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이러한 여가활동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이러한 여가활동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늘 그렇게 대처하고 있나요?”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외상을 여가활동으로 극복하며 자신이 변화했다고 생각하나요?”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나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만족하나요?”

“외상과 여가활동의 참여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침질문 추가로 자신의 삶에서 외상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 자유롭게 나누기

주: Iwasaki et al.(2006)을 참고로 연구자 재작성.

까지 서울 소방서 두 곳에서 7명, 천안 소방서

한 곳에서 3명의 조사 참여자를 소개받아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우선 i)10년 이상 소방관으

로 근무해왔으며, ii)주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

여하는 여가활동이 있고, iii)가정과 일을 균형적

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iv)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고 판단되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20년

이상 근무해 온 소방관 2인에게 자문을 구한 결

과 10년 이상이면 크고 작은 외상 사건을 적어

도 한 두 차례 이상씩 경험했다고 볼 수 있고,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며 가정과 일을 균형

적으로 유지해 온 소방관들은 외상에 따른 스트

레스를 스스로 잘 대처하며 지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참여하고 있

는 여가의 세부적 기준은 선행연구 이론에 근거

하여 i)참된 성장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

(Kleiber et al., 2002), ii)지속적인 여가활동

혹은 참여빈도가 높은 활동(백선경ㆍ박주영,

2010; 이보미ㆍ주덕, 2015; Watkins, 2013)이

스트레스대처와밀접한관련을가지며개인의건강과

삶의의미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조사참여자들에게서 좀 더 풍부한 진술을 이

끌어 내기 위해서는 면접 시 적절한 유형의 질문

이 요구된다. 본 심층면접의 주요 질문 내용과

절차는 Kruger and Casey(2000)가 제안하

고, Iwasaki et al.(2006)이 부정적 생활사건

에서여가역할을알아보는연구에서제시한면접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표 1>과 같

다. 조사참여자와 간단한 인사를 하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 결과의 사용 범위, 조사대상자의 익

명성 보장, 자료원의 비밀 보장을 설명하고 모든

면접 내용의 녹음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 참여자

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초기질문을 시작으로

외상 당시 경험, 외상 극복에 도움이 된 여가활

동,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와 같은 중요 질문이

진행되었으며, 반(半)구조화된 형식으로 유연하

고 역동적으로 진행하였다. 중간 중간 연구 주제

와 밀접하게 관련된 소방관들의 비언어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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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 표정 등)은 노트에 필기하여 결과 분석

시 소중한 힌트로 적용하였다. 편안하고 진솔한

면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관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24시간 근무하는 날 대기 시간을 쪼개 시간을

내는 소방관도 있었고, 휴일 집 근처 공원 혹은

소방서 근처 휴게소 등에서 약 30분~2시간 정

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조사대상자들에게 과거 외상 경험을 기억

하고 그때의 느낌을 회상하며 면접을 진행 하는

일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외

상경험을회상한이후에야절박했던대처방법과

변화를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행되

어야만했던과정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길게는

20년 짧게는 몇 개월 전 과거 외상 사건들을 회

상하며 때로는 깊은 한숨을 혹은 짧은 단어로 띄

엄띄엄 말하며 불편한 모습을 보였으나, 대처 과

정으로면접이진행되면서점차편안해진모습을

보여주었다. 몇몇의조사대상자들은외상경험을

이렇게정리해서이야기해보는것이처음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스스로 위로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기회

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매일매일 출동 명령을 기다리며 외상 사

건해결에만급급한소방관들에게사회적차원에

서 정서적 지지가 얼마나 더욱 절실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3. 자료 분석

현상학적 분석의 목적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

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는 곧

체험의 총체적, 주제적 측면을 구조적으로 분석

하는것이다(신경림, 2003). 본 자료는 Colaizzi

(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의 6단계 분석

방법을 따랐다. i)우선 녹취된 내용을 글로 옮겨

서 작성한 후 활자화된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로 추출해낸다. ii)

진술된 내용에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내는 데 초점을

맞추며 보다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구성한

다. iii)의미 있는 진술들로부터 보다 추상적인

의미로 범주화한다. iv)이를 기반으로 의미를 구

성하여 4개의 하위주제와 1개의 주제로 범주화

한다. v)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

체적으로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탐색한다. vi)

기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경험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한다.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수행하

며, 여가 참여와 외상후 성장과의 관계를 통찰하

였다. 이 과정 중에 여가 참여는 외상에 따른 부

정적 영향을 대처하고, 소방관들의 의미 있는 성

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제적 측면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어 해석과정에서 아래 선행연구

들과 소방관 4인의 수필집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본연구결과의통찰력을점검해보고파악되

지않은의미내용과의미차원이있는지확인하였

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Calhoun and Tedeschi

(1999)은 외상후 성장을 초기에 외상사건을 잘

대처하며긍정적으로재형성된인지과정의결과

라하였고, Zoellner and Maercker(2006)은

외상후 성장은 삶에 대한 감사함, 삶에서의 우선

사항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 자신의 잠재된 능력

개발,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주변 사람들과 친

밀감 증대, 영적인 변화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

으며, Chun and Lee(2010)는 척수장애자들

을 대상으로 여가가 새로운 능력 발견, 의미 있

는 관계 형성, 긍정적인 정서 재생, 외상사건을

긍정적으로재구성하는데도움을주었다고보고

하였다.

본 연구는 지인으로 알고 지낸 소방관 2인의

일상을 오랜 시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시작되었다. 예전부터소방관본인과가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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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

ID 성별 나이 결혼/자녀 근무역할 근무경력
주요

여가활동

여가활동

참여빈도

A 남 35 미혼 진압 10년 헬스 주 3~4회

B 남 42 기혼/1명 구급 11년 산책 주 5회

C 남 44 기혼/2명 진압 12년 음악감상 매일

D 남 44 기혼/2명 구급 12년 배드민턴 주 3회

E 남 44 기혼/3명 구조 14년 걷기 매일

F 남 45 기혼/1명 진압 21년 헬스 주 5회

G 남 46 기혼/1명 구조 19년 헬스 주 4회

H 남 49 기혼/1명 구급 18년 걷기 매일

I 남 49 기혼/2명 진압/구급 22년 등산 주 3회

J 남 57 기혼/2명 진압/구급 28년 자전거 매일

터 소방관들의 외상후 심리적 혼란에 대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외상으로 고통 받

는 소방관들이 종종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찾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

었다. 소방관 2인의 삶을 장시간 공유한 경험은

나머지 8인의 조사대상자들의 외상후 경험을 이

해하고 공감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질적 연

구 경험이 있는 동료 박사 2인이 필사된 자료를

함께의논하며하위주제들이진술내용에서이해

가 되는지, 하위주제 속에 부적절하게 배치된 내

용은 없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블분

명한것들을추가하거나면담내용의정확성을확

보하기위해조사참여자와전화혹은전자우편을

통해 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을 수행하

였다. 국내 공중파 다큐 2개 분(SBS 스페셜,

2016년 4월 24일 방영 ‘슈퍼맨의 비애’, EBS 1

다큐 시선, 2017년 11월 17일 방영, ‘소방관,

영웅의 트라우마’)과 국내 소방관 3인, 미국 자

원소방관이자 철학교수 1인의 수필집을 참고하

여 본 분석자료 주제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비교, 검토하여 조사참여자의 외상 체험의 의미

를 이해하는 데 반영하고 전체적인 성장을 기술

할 때 참고하였다. 위 수필집 4인의 소방관 저자

들도 외상에 따른 자신의 경험들을 글로 쓰며 객

관화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의 한 과정을 경험했

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상담사 및 여

가학 박사에게 문제제기 단계, 자료추출 방법,

하위 주제 구성 주제 도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구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의 근무역할은

진압 3명, 구급 3명, 구조 2명, 진압/구급 2명

으로 모두 남성이며, 30대 1명, 50 대 1명 나머

지 8명은 모두 40대로 구성되었다. 근무경력은

10년에서 28년까지 분포되었고 15년 미만이 5

명, 15년 이상이 5명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대

상자들은 종교활동, 음악감상, 영화보기, 자전

거, 등산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

다. 그 중에서도 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하

고 있는 여가활동을 조사한 결과 음악감상 1명

을 제외하고모두신체여가활동에참여하고있었

다. 무엇보다 매일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

람들은 편도 30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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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방관의 외상후 성장과정

진술 내용 하위 주제 주제

외상후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상사고의 상실감과 허무함 완화를 위해,

외상경험을환기할수있는취미발견, 사고현장의긴장감완화를위해, 삶의의미

회복을 위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 마음의 안정을 위해

심신안정 추구

여가역할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일상생활에서도 안전 제일주의, 절도 있는 일상, 생사가 걸리지 않는 한 하찮게

느껴짐, 즐거움보다 안정 추구, 안전 교육의 중요성, 평범함의 가치

일상의 소중함

발견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 생명은 귀한 것, 근무 외 시간에도 위급 상황에서는

몸부터 반응, 소방관으로서의 자긍심, 어려운 일 잘 극복할 수 있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소방관으로서의 감사함, 시민들로부터 지지,

직업의 의미

발견

외상 사건 목격 시 회피하려고 함, 생각 안하려고 함, 동료들과도 일부러 외상

이야기는 안하려고 함, 어린아이들의 사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 현장대처능력

부족, 사회적으로 외상 대처에 적극적인 도움 필요, 소방관 내 체력 단련실 미비

외상과의 투쟁은

늘 진행 중

고 있었다.

2. 연구 결과

본 조사대상자들은 소방관 업무를 수행하며

한 두 차례 이상씩 잊혀 지지 않는 외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현

장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었던 사고도 있었다. 무엇보다 살아있던 생명

이 죽음으로 연결되는 과정 자체를 모두 목격하

는 경험은 보다 더 큰 충격으로 기억되고 있었

다. 방금 전까지 숨을 쉬던 사람이 너무나 허무

하게사라져가는모습을바라보며죽음을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다고 했다. 삶과

죽음의경계선에있는사람들을목격하며무의식

적으로 삶의 허무함이 몸 속 깊숙이 저장되고 있

는 듯 했다. 이처럼 삶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느

끼는 소방관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상을 지

탱할 수 있는 힘을 찾는 것으로 보였다. 자칫 소

방관들은 자신의 삶이 하찮게, 자신의 직업이 두

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안

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찾는 과정이 여가

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소방관들은 외상사

고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여가에서 심신 안정을

추구하며 회복하고 있었고, 이것은 일상의 소중

함, 직업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힘으

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본 10명의 조사대상자들 중 9명은 신체여가

활동에서 ‘땀’을 흘리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

지고, 개운해진 몸과 마음에서 새롭게 일상이 보

이고 소방관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

다고 진술하였다. 나머지 1명은 음악을 들으며

극도로 긴장했던 마음과 몸의 휴식을 취하고, 다

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좀 더 편안해진 생

각으로 임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소

방관들이 여가에서 심신의 안정을 회복하고 있

는 동시에 여전히 외상과 투쟁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모습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현상이었다.

1) 심신 안정 추구

오늘도 많은 소방관들이 긴 시간이 지나도 결

코 지워지지 않는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

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비극적인 외상과 투

쟁하는소방관들은깊은상실감을아무런준비도

없이 맞이한다. 그들의 비극은 곧 인간의 비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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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도 비극적인 사고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불안한 존재임을 온 몸으로 느낀다.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그런 것이 있

었죠. 임상의나 의사들은 체계적으로 교육

을 받고 그런 모습(죽은 혹은 부상당한 사

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그런 (전문적인)교육도 없이... 그냥 ...(죽

은 혹은부상당한사람들을봐야해요)” (D)

“시골 밤길에 (객지에서 온) 사람이 술을

사러 (차를 타고) 나왔다가 물이 가득한 하

천에...(빠져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차 문이 안 열리거든요. 물 (압력) 때문

에... 그때는(13년 전) 차를 끄집어 낼 수

있는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먼

저 구하려고) 차 문을 통해 (손을) 집어 넣

어가지고 운전석에 있는 (사람의)손을...

(만졌을 때) 그때 그 느낌, 살았나 죽었나

를 떠나서 그 느낌 때문에...”(G)

“고등학생 여자애는 남자친구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기 집 20층에 이렇게

(매달려)있다가 바로(추락했어요)... 이미

떨어진 것(사람)을 보는 거랑 떨어지는 것

(과정)을 보는 게 달라요. 사고가 난 다음

에 보는 게 낫지... 트라우마가 달라요. 추

락 같은 사고 몇 개를 보니깐, 그런 것을 계

속 보니깐... 제가 꼭 추락하는 것 같더라고

요. 꿈을 꿔요. 꿈을 꿔... 한동안 내가 떨

어지는 것 같고 내가 아픈 것 같아” (E)

본 조사대상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가에

서 얻고자 하는 즐거움, 만족감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기위한수단으로서여가의역할이시작되

고 있었다. 외상후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게 된 여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나타난다. “교대

근무, 야간 근무 때문에 생체리듬이 많이 깨져

서”, “마음을 다스리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남을 도우러 가는 직업인데 체력이 없

으면 곤란하므로”와 같은 이유로 걷기, 달리기,

배드민턴, 자전거, 헬스, 등산과 같은 여가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종교 활동

을 찾게 된 사람도 있었고, 긴장도가 높아진 몸

과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클래식 음악 감상의 취

미를 가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소방관 일을 하다보면 죽음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로 내일 제 일

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종교 활

동은 (영적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어려움 경험들

을)이야기하면서 풀어지는 것 같아요. 운동

은 몸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고, 종교

활동은 제 마음(영적)을 강하게 만드는 게

있죠.” (H)

“소방관 일은 정신적으로 힘든 면이 있어

요. 저도 일단 일반인이고, 좋은 기억이 아

니잖아요. 예민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

러면) 나름대로 다른 쪽에서 찾으려고 애쓰

죠. 예전부터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서 그

런 것으로 순화하려고 해요. 아니면 영화를

본다던가... (그러다보니)제 나이 다른 사

람들에 비해 다양하게 음악이나 영화도 찾

고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들처럼) 술 먹고 이야기하며 잊어

버리려 했을 텐데... (오히려)제 생활에서

문화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도 있죠. 아

이들에게도 이런 음악을 들어봐라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도 좀 (저의 넓은 음악과 영화

취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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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개인적 태도 혹은

반응은 개인적 성장에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

(Collins, Taylor & Skokan, 1990; Park,

Cohen & Murch, 1996). 외상후 성장은 인지

적 재구성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

는외상후심리적혼란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이 투입되며, 여기서 효과적인 대처 노

력은 성장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Tedeschi &

Calhoun, 1995). 일상 속 행복은그누구도아

닌 스스로 직접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오영환,

2015), 날이 어두워지면 소방관들의 마음에도

가끔 어둠이 찾아오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불

을 밝히고 가까운 곳의 희망부터 찾아내는 습관

이 필요하다는 것을(전세중, 2013. p. 303),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 아니

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McCluskey, 2007.

p. 96)을 소방관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2) 일상의 소중함 발견

여가에 참여하며 심신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외상후 스트레스와 끝없이 대치할 수

있는 힘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외상으로 인한 스

트레스 대처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서적 몰입

과 인지적 개입을 필요로 하고, 소방관들의 외상

은 과거형이 아니라 늘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

다. 매번 출동하는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사

고를 맞닥뜨리는 소방관들은 매번 자신이 이해

가능한 삶의 범주에 도전을 받는다. 본 조사대상

자들은 여가활동으로 이러한 스트레스들을 효과

적으로 대처하며 아무 사고 없이 일상이 유지된

다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많은 사고를 보다보니깐... 애들이 수련

회를 간다거나 어디 1박2일 다녀오면, ‘무

사히 다녀왔구나!’ 이런 안심이 들죠. 재밌

다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거기서 어떤 위험 상황은 없었는지(궁금해

요)... 서로 질문 답변이 다를 때도 있지

만...” (I)

“불을 많이 보다보니깐 일단 식당이나 이

런 데를 가면 딱 스캔을 떠요. 단골 식당 아

주머니에게는 그런 이야기(화재 예방) 자주

해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조심하는 수밖

에 없거든요. 약간 집착? 그렇게 생각될 수

도 있어요.” (B)

“안전에 무신경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

거든요. 그래서 우선 안전에 신경 많이 쓰

죠. 만약 애가 어디를 간다 하면 차로 쪽으

로 내리지 마라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해라 그래도 애들은 안 따라하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계속 이야기해야 해요.” (F)

이와 같은 진술에서 소방관들이 자신의 삶에

서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일상이 안전하게 유

지되기를 얼마나 절실하게 소망하는지 알 수 있

었다. 사람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소방관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희망과절망이교차하는순간을수없

이 마주하는 소방관들은 많은 이들이 비극적인

사고를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임을 인

지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안타까워한다(오영환,

2015). 이런 약간의 부주의와 실수로 일상이 파

괴되는상황을수시로접하는소방관들은소박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학교나 이런 데 교육 훈련을 많이 나가

요. 예전보다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학생들 (아마)

유치원, 초등학생 때(부터) 모두 (교육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성인이 되어서

도 (아직) 멀었어요. 안전에 대한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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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방교육에 대한 훈련이 일회성으로 끝

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교과

시간처럼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지, 지금

처럼 하면 완만하게 되죠, 오랜 시간이 걸

린다는 거죠. 세월호나 대구치하철 사고 등

도 정말 안타깝죠.” (A)

“절도 있는 일상을 원하게 되는 것 같아

요. 체험을 못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현장

에서 체험을 자주 하니깐... (경험상)술 먹

는 자리에서 혹은 휴가지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해요. 너무 좋다하고 모인 자리가 결국

에는 싸움으로, 사고로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서나 무리하지 않으려

는 게, 적당히 하는 게 몸에 배었어요.” (I)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딴 사람들

은 공부나 이런 것에 포커스(집중)가 있는

데 저는 정신건강, 몸 건강 이런 것이 우선

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공부...” (H)

“세 아이 모두 모유로 커서 그런지 애들

이 잘 아프지도 않고, 건강해서 제일 감사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했으면 좋겠어

요. 아마 다른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일거에

요.” (E)

본 조사대상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로부터 자

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서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심신의 안정을 회복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인지적으로재구성하는내적변화도나타났

다. 보통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쉽

게 잊고 살아가는 가치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

고 살아가고 있었다. 소방관들은 욕심 버리고 서

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

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며(김

만수, 2007. p. 227),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정신과 내 앞에 주어진 시간들을 충실히 채워가

야 한다는 것(전세중, 2013. p. 201), 현재에

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이 있는 곳에 만족하는 사

람이 가장 행복하다(McCluskey, 2007. p.

261)는 진실을 외상의 경험을 통해 깊이 통찰하

고 있었다. 소방관들은 일반인들이 가장 염원하

는 ‘지금, 여기에서 집중하며 머무는’ 현재를 살

아가는 방법을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3) 직업의 의미 발견

외상 경험에서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다시 소방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상처를 마주하고 치료할 여유

도 없이 다시 새로운 상처를 찾아 나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고 자신의 상처가 의미 있는 상처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방관 일을 지속하기가 어렵

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며 상

처를 바라보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힘

으로 자신의 삶을 재해석, 재구성하는 선순환이

나타났다. 일반 사람들은 잘 알면서도 금방 산만

해지는 ‘현재에 머무는 법’을 소방관들은 일상의

소중함으로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직업의

의미도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

과 생명을 위해 위험도 무릅쓸 수 있는 용기가

발현되는것으로보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용기

는 말이 아닌 행동 속에 존재하며, 자주 실행하

지 않으면 안 되는 실천적 가치이자, 서서히 그

리고 조심스럽게 성장하는 습관이라 하였다

(McCluskey, 2007). 소방관들은 수없이 발생

하는 외상사고를 경험하며 행동 속에 존재하는

실천적 가치 즉 용기를 기꺼이 마주한다.

“비번인 날이라도 밖에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보면 몸이 먼저 앞서게 돼요. 생각

할 틈도 없이... 아내는 애들도 있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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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사람이 너무 몸을 안 아낀다고 뭐

라 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일단 몸부터 (반

응하니깐)...” (D)

“불이나 무서운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꺼

리게 되잖아요. 일단 소방복을 입고 (출동

을) 나가면 내가 빨리 안정을 시켜야겠다.

해결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 내 몸 생

각은 안하게 돼요. 은연중에 직업의식이라

면 직업의식이 (생긴 거죠)...” (F)

“팀장이 되고 고참이 될수록 팀원을 보호

해야겠다는 생각, 시민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투철해지는 것 같아요. 홍보성으

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웃음).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열에 일곱 여덟은

제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몸

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오히

려 절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J)

한국 사회에서는 겸손이 미덕으로 여겨진다.

본 조사대상자들도자신들의희생정신을자신있

게 이야기 하지 않고, 최대한 겸손하게 진술하려

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이러

한진술을쑥스럽다는이유로녹취에서지워달라

는 요청도 있었다. 직업인데 너무 특별하게 진술

하는 것 같아 부끄럽다고 진술하는 소방관도 있

었다. 사회적으로소방관들의희생정신이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소방관들의 외상후 성장

은 외상후 생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외상으로 인한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이다. 외상 그 자체는 혼란스러운 사건으로

남으며, 외상 사건을 의식적, 체계적으로 그 의

미를 알아내려 하거나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해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가에 참

여하며 심신의 안정을 되찾은 삶에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의미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내

적 변화가 나타났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거나 불 속

에 들어가서 잘 껐다거나 했을 때, 주변에

서 당신들 때문에 잘 되었다더라 그런 이야

기를 들으면 좀 뿌듯하죠.” (C)

“우연히 소방관이 되었지만, 물론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는 점에서 좋은 직업 같아요. 물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위험도 따르지만...” (B)

“가끔 구해주어서 도와주어서 감사하다

인사하러 오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직업이 또 어디 있겠나, 하는 생

각이 들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거나 생명의 탄생

을 함께 본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보람을

느끼죠. 강변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을 살

렸던 경험도... 뭐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

각 안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제가 조금만 늦게 대처했어도 그 사람

은 그냥...(뛰어들었을 거예요)” (G)

본 조사대상자들은 직업의 의미를 진술할 때

스스로의 발견도 중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지

지와 격려도 자주 진술되었다. 소방관들은 자신

들로 인해 구조된 생명을 바라보는 기회보다 비

극적인외상경험들을자주마주하다보니소방관

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격려를 느낄 기회도 별로

없다. 그래서소방관으로서의자부심을직접적으

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비극적인 외상 경험

으로 인해 매번 절망과 상실감만을 느낀다면 소

방관으로서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

러나 본조사대상자들은여가에참여하며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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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었

다. 소방관들에게 있어 여가 참여는 숱한 죽음과

상실을 목격하며 얻는 감정을 평정심의 상태,

즉 일상성 회복을 위한 투쟁일 수도 있다. 그러

나 그 과정 중에 얻는 내적 변화 즉 일상의 소중

함, 직업의 의미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

코 한 인간으로서 작지 않은 성장으로 유도되고

있었다.

4) 외상과의 투쟁은 늘 진행 중

외상후 성장 이론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외상후 성장은 결과와 과정 모두를 포함한

다는 것이다(Tedeschi & Calhoun, 2004).

외상후 성장은 높은 수준의 심리적 혼란을 야기

하는 부정적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시도와 동

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외상후 성장은 심리적 생

존을 시도한 결과라 할 수 있고, 동시에 외상후

남겨진혼란과공존하며투쟁하는과정으로나타

날 수도 있다. 본 조사대상자들이 앞에서 진술했

던 외상 경험들은 스스로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

었던 종류였다면, 진술할 수 없는 외상 경험도

적지 않게 잠재해 있으며 새로운 외상 경험에 긴

장을 늦추지 않고 대비해야 하는 일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생각 안하려고노력하죠. 끔직한장면맨

날 보니깐... 생각해봐야 나만 힘들고” (A)

“동료들과는 이야기 잘 안하려고 해요.

그런 것으로 푼다(해소한다), 이런 것은 없

어요.” (G)

“회식이나밥을먹으며이런저런이야기를

나누긴 해요. 이런 사고, 시체 본 이야기 그

런데 뒤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는 편이에요.

가지고있어봐야저만괴로우니까요. 굳이가

슴에 안고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H)

“이야기하다보면 자꾸 빠져들어요. 저 같

은 경우는 (외상 사고자의)얼굴을 잘 안 보

려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기억에 안

남게... 회피하는 수단으로... 일부러 떠오

르지 않게 하려고...” (D)

“시간이 지나니깐 조금 나아지는 데... 생

각은계속나죠. 지금이렇게이야기하는것

도 잊지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 하죠.” (I)

“마음은 편한데, 일단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소방복을 입으면 몸이 딱 긴장해요.

그런건있죠. 우리소방관들은다그래요.” (J)

무엇보다 사건 사고는 작고 가난한 이들에게

빈번하고 이를 목도하게 되는 소방관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긴다. 하나하나의 생명

과 삶이 너무도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아

는소방관들이기에이처럼작고가난한사람들의

비극 앞에서 그들의 아픔은 더더욱 깊어진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들도 많이 보거든요.

어린 아기나 끔찍하게 사고를 당하는 사람

들 경우에는 꼭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들이 그래가지고...” (G)

“어떤 사고 현장에 가서 일만 끝내고 오

는 것은 차라리 쉬워요. 근데 가끔 (사고)스

토리를 알게 되면 그때는 (몸이 아니라) 마

음이 좀 힘들죠. 그 (남은) 가족들 있잖아

요... 그리고왜꼭사고는그렇게어려운사

람들한테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럴 때는)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H)

“구급 할때그런일(와상사건)들이많죠.

철도에서, 한강대교에서 그런 모습(외상)을

보고와도그냥밥먹어요(웃음). 저희는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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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신호 떨어지면 나가야 하니깐...” (J)

구조현장에서 사람들의 수많은 이별과 깊은

슬픔앞에서도소방관들은다시일터로돌아가야

하고, 출동 벨이 울리면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

해 최선으로 임해야 한다. 소방관들은 생사의 갈

림길에서 어김없이 따르는 슬픔에 의식적으로라

도 익숙해야만 한다고, 그 모든 개별적인 슬픔에

동화되어서는어두운중량감을이겨낼수없다고

말한다(오영환, 2013. p.31).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동료들과 이야

기를 하거나 음악을 듣기도 하고... 정신과

적으로 이런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

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점

이 아쉽죠. 있는데 모를 수도 있고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심

리 상담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습

니다.” (F)

“현장대원들은 행정에 비해서 체력을 단

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무

실에서는 체력 안배시간을 안주죠. 모든 사

람들이 스트레칭을 하다가 현장을 나가면

사고도 덜 나고 대처도 잘 할 텐데, 행정 업

무를 보다가 나가면 아무래도 외상후유증이

많이 남아요.” (I)

“같이 먹고 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당직 근무니깐... 3개 팀이 2교대

로 3주간씩 일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보다

체력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구요. 왜냐하면

체력 부족으로 다치시는 경우도 많이 봤거

든요.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한데 아주 열악

한 편입니다.” (E)

본 조사참여자들은 여가에서 심신 안정을 추

구하며 일상의 소중함 발견, 직업의 의미를 발견

하며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무방비상태에서출동하는현장에서는늘

긴장하는삶의연속이며삶의불평등함에아파하

고 외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력 문제

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소방관들에게

있어체력은외상후성장뿐만아니라소방관들의

직접적인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체력이 곧

안전이라는느낌이들정도로소방관들은체력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였는데, 이에 반해 사회적

으로소방관들의체력을지원해주는정책이나환

경은 매우 부족하다고 진술하였다. 본 조사대상

자들 중 출퇴근 시간까지 이용하며 체력을 키우

려고 노력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에서 앞으로 사회

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알수있었다. 이 순간에도많은소방관들은위험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몸도 마음도 아프지만 말

을 아낀 채, 그저 묵묵히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

다. 그들은 소방관이니까(오영환, 2013. p.56).

Ⅴ. 결 론

본 연구는 소방관들의 외상에 따른 결과를 성

장의 가능성에서 조명해보고, 여가 대처과정을

통해성장하는과정을현상학적연구로구현해보

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새로운 이해를 얻

기 위해 현상을 탐색하는 데 사용되며, 개인의

체험, 경험, 감정 및 생각에 관한 면밀하고 자세

한연구에활용된다(Strauss & Corbin, 1998).

이를 위해 10여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방관

10명을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

으로 수집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여가는

부정적생활사건을대처하며적응하는데도움을

주고, 외상후 성장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포함

하는 개념이다. 소방관들은 여가에 참여하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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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경험하는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여가에서 얻는 안정

감은 개인의 의미 있는 내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을 외상후 성장 개념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진압, 구조, 구급 업무를

수행하며 심각한 외상을 한 두 차례 이상씩 경험

하고 있었다. 늘 예기치 않은 사고현장에서 소방

관들은절망적인사고와비관적인상실감을온몸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고가 예고 없이 발생하

는것처럼소방관들도무방비상태로이러한감정

에 노출된다. 소방관들의 여가 참여는 이러한 외

상후 스트레스가 기저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즐

거움이나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상

후 심신 안정이 주된 목적으로 진술되었다. 문헌

고찰에서살펴보았듯이, 부정적 생활환경에서여

가경험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정성 회복, 긍정

성 재생, 개인의 내적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Kleiber et al., 2002). 본 조사대상자들

은외상후스트레스를대처하는방법으로서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기

회를 제공받고,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며 개인의

일상을긍정적으로재구성할수있는내적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개인의 내적변화는 일상의 소

중함이나직업의의미를발견하는과정으로구현

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외상후 성장에도 해당

되는내용으로서기존연구에서도외상후성장은

“잘 살아가는 것”으로 언급되기도 하며(Chun &

Lee, 2010), 삶에 대한 감사함, 삶에서의 우

선 사항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Zoellner &

Maercker, 2006)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본 조

사대상자들에게 나타나는 여가역할은 심신 안정

‘추구’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과 직업의 의미 ‘발

견’과 같이 현재진행형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여가에 참여하여외상후스트레스를완전히극복

하고 성장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에도새로운외상후스트레스에대처하며외상후

성장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외상과

여전히투쟁하는본조사대상자들의모습은새로

운 사건 사고를 대비해 긴장과 경계를 늦출 수

없고, 삶의 불평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고현

장에서는 측은지심으로 괴로워하고, 사고현장에

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력확보

문제에 높은 관심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방관들의 외상 경험과 여가 참여

의 관계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조사하여, 소

방관들이외상에따른스트레스를여가에서효과

적으로 대처하며 성장에 이르는 과정을 구현할

수 있었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에대처하기위하여여가활동에참여하며심신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일상의 소중함과

직업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서 여가참여로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도

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Wood &

Tirone, 2013), 천재지변을 경험한 사람들

(Kono, 2015)이 여가참여로 일상성을 회복하

게 되는 여가역할과 유사하다. 또한 일상의 소중

함과 직업의 의미를 발견하는 내용은 중증 유행

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여가참여로 건강

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는 결과(Marafa

& Yung, 2004), 암과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사람들이정원돌보기와같은여가활동으로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결과(Unruh &

Hutchinson, 2011)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Chun and Lee(2010)는 척수장애를 앓고 있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이 척수장애자들

의 외상후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하였는데, 척수장애자들은 여가활동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관계 형성, 긍정적인 정서 재생, 외상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기존 연구에 중요하게 시사할 수

있는 점은 여가역할이 현재진행형으로서 작용하

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관들이 겪는 외상후 스트



200 관광학연구 제43권 제1호(통권 제167호)

레스의 종류는 Chun and Lee(2010)의 척수

장애처럼 과거 어떤 시점에서 완료/적응할 수 있

는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잠재되어 있

는 스트레스라는 점에서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

다. 본 조사대상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와 여전

히 투쟁하고 있는 모습은 언제나 사건사고 현장

에 출동하며 긴장과 경계를 늦출 수 없고 외상과

투쟁하기 위한 체력 확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

지고 있다는 진술에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본

조사대상자들이 여가활동에 참여하며 심신의 안

정을 ‘추구’하고, 일상의 소중함과 직업의 의미를

‘발견’하는 진술 내용에서는 매일매일 외상후 스

트레스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가 함축

되어 있었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외상후 성장과

정에서 여가역할이 ‘추구’ 그리고 ‘발견’과 같이

현재진행형의 의미와 의지를 함축하고 있고, 여

전히 외상과 투쟁하고 있는 진술에서는 소방관

들의 외상후 성장과정에서 여가역할이 자칫 미

완의 결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외상

후 성장은 외상을 대처하는 능력 혹은 매커니즘

(mechanism)이 아니라 ‘과정(process)’이다

(Tedeschi & Calhoun, 2004). 즉 본 조사대

상자들의 외상후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여가역

할 또한 외상에 완벽한 적응을 돕는 특정한 대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잠재해 있는 외상과 투쟁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

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에 참여하며

심신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의미

가 크고, 외상의 경험을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가구현되는장(場)으로서 역할을한다고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서의 여가역할’은

질적 연구방법으로만 구현해 낼 수 있는 생생한

(vivid) 경험이기도 하다.

본 조사대상자들이 여전히 외상과 투쟁하는

진술 내용에서는 근무 환경 개선과 여가 관리 측

면에서 보완할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소방

관들이 사고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력 확보 문제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여가활동

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고 있었지만, 근무 환

경적으로는여전히체력적으로단련할시간과공

간이 없음을 지적했다. 행정 업무와 현장 업무가

분리되지 않아 행정 업무를 하다 출동하여 사고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어려움부터

소방서 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공간 역시 매

우 열악하다. 또한 소방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여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무적

으로’ 상담을 받도록할필요가있다. 소방관들의

직업특성상소극적으로외상후스트레스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이나 일

본처럼 ‘의무적으로’ 외상후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상후 성장을 경험한 동료 상담사가

1차 외상 사건 소방관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외상에대한긍정적인경험을공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외상

사건을 경험한소방관의 PTSD를 완화하기위하

여 동료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피상

담자는 외부 전문가보다 자신의 경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동료 상담사를 통하여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는 자신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재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소방관의 외상후 성장을

돕는 여가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

다. 1차는 외상 사건의 ‘-(외상후 스트레스)’경험

에서 ‘0(일상)’으로 가는 프로그램으로 신체 안

정과 심리 안정을 위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한다. 2차는 ‘0

(일상)’에서 ‘+(외상후 성장)’으로 가는 프로그

램으로 외상 사건 후 성장과 변화와 관련된 장기

적 프로그램으로 상담, 명상, 관찰 위주로 프로

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다.

첫째, 본 조사대상자들의외상경험은분석결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승전결의 구조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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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외상사건을낱낱이기술하기에는지면상부족

함이 있었고, 강도 높은 외상사건에 대한 경험담

이 보다 중요한 여가역할보다 크게 부각되어 연

구의 중요한 맥락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

면상 부족했던외상경험에관한이해는공중파를

통해 2번이나 방영되었던 소방관 외상 관련 다

큐 또는 실제 소방관들의 외상 경험을 다룬 책

‘기다린다 우리가 간다(심미현, 2008)’를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둘째, 여가활

동 이외에도 개인의 성격 혹은 사회적 관계도 외

상에 따른 대처 혹은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향후 소방관 개인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서, 직장 동료나 가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

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전문가로부터의 심리적

관리 및 중재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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